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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
었다. 자료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G시 소재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간호윤리교육 유무,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권인식은 공감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인권인식과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으로서 역량 강화에 기
여하기 위한 간호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 인권, 의식, 공감, 다문화수용성, 간호대학생

Abstractㅤ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and correlate the degree of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75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G City from October 11, 2022 to November 5,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nursing student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foreign or migrant friends. 
As a result of this study, human rights awarenes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mpath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nursing education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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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

는 4배 이상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2021년 11월 기준  
2,134,569명으로 총 인구 대비 4.1%에 이르고 있다. 유
형별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649,967명
(77.3%, 전년 대비 2.7%↓), 한국국적취득자 210,880명
(9.9%, 전년 대비 5.9%↑), 외국인주민 자녀 273,722명
(12.8%, 전년 대비 4.6%↑)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시·도는 경기 714,497명(33.5%), 서울 426,743명
(20%) 순이었으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충남
이 5.7% 로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1].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에서 다문화 경험
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
이고 있다[2]. 

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데, 성, 연령, 인종, 종교, 국적 및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에 보장되어야 한다[3]. 인권의식은 사회
의 구성원에 제공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 및 타인
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존중하고 수호하며, 옹
호하는 태도이다[4]. 대학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중요
한 과정이자 고등교육기관이므로,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
생의 인권의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
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인권에 대해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욱 중요시된다[5].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을 잘 파
악하고 자신의 감정상태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
하는데[6],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7]. 특히 간호대학생에 있어 공감능력은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간호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8].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사람이 속한 문화에 편견적 인식
이 아닌 상호 간 협력하는 수용적인 태도로 사회를 주로 
구성하는 거주민이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
기 위한 적응능력을 말한다[9]. 간호대학생은 향후 다문
화 간호를 담당할 예비간호사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수용적 태도를 준비하며 전문적 간호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10].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와 국내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1].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다문화 대상
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차별적 태도
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12]. 하지만 다문화 대
상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의료진과의 관계에 있어 건강과 질병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 행동의 차이와 이로 인한 문화적 이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도 경험하게 된다[12]. 

보건 계열의 대학생은 미래의 건강관리 제공자로서 직
접적인 건강관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데, 대상자의 다
양한 요구와 문제를 분석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상자에 대한 협력적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필요하다[2]. 

한편 간호학은 인본주의를 기초로 한 돌봄을 본질로 
하는데,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권을 추구하며 근
본적으로는 인권옹호에 대한 철학적 이념을 가진 학문이
다[13]. 간호사는 직업으로써 뿐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인
간에 대한 존중과 그들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
며, 다양한 건강 문제가 얽혀있는 임상현장에서 인권 옹
호자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14]. 간호사의 개별적 역량은 
환자에 질적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와의 원활한 관계와 
다양한 간호 제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간호 업무의 수
행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12]. 하지만 간호사가 임상 현장
에서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전문 간
호를 제공하는 것은 단기교육을 통해서 이루기는 어려우
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다문
화감수성과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15]. 따라서 미래의 의료인인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교육 제공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를 파
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

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
용성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ㅤㅤ125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

성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과 공감

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

성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

화수용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소재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

호대학생으로, 사전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목
적과 내용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산정했을 때 상관관
계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38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중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5부를 제외한 
175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이
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였고, 구조화
된 설문조사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

해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
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
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참가자
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는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한 것에 
대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한국

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 중 현안과 정책 부분인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
권에 대해 조윤경[1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윤경[16]의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70 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5 이었다. 

2.4.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전병성[17]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 요소로 인지 공감 15문항, 정
서 공감 1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 5점까지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
이다. 이 중 부정형의 6개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병성[17]의 연
구에서 도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2.4.3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안상수 등[18]의 연구에서 사용된 국

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요소로 다양성 14
문항, 관계성 12문항, 보편성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총 35문항으로 구
성된 6점 Likert 척도이다. 이 중 부정형의 23개 문항은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 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

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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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인권의식과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175명이고, 평균 연령은 20.85±3.01이었
다. 이 중 여학생은 132명(75.5%), 남학생은 43명(24.5%) 
이었고, 학년은 1학년 56명(32.0%), 2학년 71명(40.6%), 
3학년 48명(27.4%) 이었다. 대상자의 간호윤리교육 경험
은 ‘있다’ 117명(66.9%), ‘없다’ 58명(33.1%) 이었고, 다
문화교육 경험은 ‘있다’ 148명(84.6%), ‘없다’ 27명(15.4%) 
이었다.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 99명(56.6%), ‘없다’ 76
명(43.4%) 이었고, 해외거주 경험은 ‘있다’ 9명(5.1%), 
‘없다’ 166명(94.9%) 이었다.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는 
‘있다’ 29명(16.6%), ‘없다’ 146명(83.4%) 이었고, 외국인
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은 ‘있다’ 84명(48.0%), ‘없다’ 
91명(52.0%) 이었다.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혐은 
‘있다’ 15명(8.6%), ‘없다’ 160명(91.4%)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year) Range 17~46 20.85±3.01

Gender Female 132(75.5)
Male 43(24.6)

Grade
1st 56(32.0)
2nd 71(40.6)
3rd 48(27.4)

Ethics-educated 
experience

Yes 117(66.9)
No 58(33.1)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148(84.6)
No 27(15.4)

Overseas travel 
experience

Yes 99(56.6)
No 76(43.4)

Overseas stay 
experience

Yes 9(5.1)
No 166(94.9)

Foreign friend Yes 29(16.6)
No 146(83.4)

Interaction with 
multiculturalism

Yes 84(48.0)
No 91(52.0)

Conflict with 
multiculturalism

Yes 15(8.6)
No 160(91.4)

M±SD, Mean±Standard deviation.

3.2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

성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인권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7±0.33점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5
점 만점에 평균 3.47±0.43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6점 만점에 평균 4.24±0.6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5)
Variables Range Min Max M±SD 

Human rights 
awareness 1-5 2.43 4.36 3.37±0.33

Empathy 1-5 2.23 4.73 3.47±0.43
Multicultural 
acceptability 1-6 2.46 5.57 4.24±0.61

M±SD, Mean±Standard deviation.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공감
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권의식은 해외여행 경험,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여
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t=-3.551, 
p<.001),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보다 높았다(t=-1.713, p=.015). 

공감능력은 해외여행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보다 높았다(t=-2.603, p=.009). 다문화수용성은 외국
인이나 이주민 친구,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없는 경우
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t=-3.233, p<.001),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이 
없는 경우가 교류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았고(t=-2.266, 
p=.025), 또한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이 없는 
경우가 갈등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t=-4.0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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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Human rights 
awareness t/F

(p)
Empathy t/F

(p)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F

(p)M±SD M±SD M±SD

Gender Male 3.26±0.31 -2.550
(.251)

3.58±0.46 1.812
(.939)

4.00±0.68 -3.112
(.358)Female 3.40±0.33 3.44±0.42 4.32±0.56

Ethical
educated 

Yes 3.39±0.28 .275
(.784)

3.50±0.41 1.193
(.235)

4.20±0.56 -1.162
(.248)No 3.36±0.41 3.41±0.46 4.32±0.70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37±0.34 -.367
(.716)

3.49±0.43 1.338
(.189)

4.25±0.58 .199
(.844)No 3.39±0.30 3..38±0.40 4.22±0.75

Overseas travel 
experience

Yes 3.47±0.32 -3.551
(.001)

3.57±0.40 -2.603
(.009)

4.26±0.65 .413
(.680)No 3.30±0.32 3.40±0.44 4.22±0.56

Overseas stay 
experience

Yes 3.28±0.27 -1.068
(.312)

3.52±0.43 .348
(.728)

4.07±0.53 -.873
(.384)No 3.38±0.33 3.47±0.43 4.25±0.61

Multicultural 
friend

Yes 3.39±0.34 -1.713
(.015)

3.36±0.43 -1.536
(.126)

3.91±0.54 -3.233
(<.001)No 3.28±0.19 3.50±0.43 4.31±0.60

Interaction with 
multiculturalism

Yes 3.37±0.34 .048
(.962)

3.46±0.47 -.539
(.591)

4.14±0.66 -2.266
(.025)No 3.37±0.32 3.49±0.39 4.34±0.54

Conflict with 
multiculturalism

Yes 3.27±0.44 -1.256
(.210)

3.45±0.59 -.190
(.850)

3.85±0.37 -4.063
(<.001)No 3.38±0.31 3.48±0.41 4.28±0.61

Table 3. Difference of the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5)

3.3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
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권
의식과 공감능력(r=.261, p<.001)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으나, 다문화수용성(r=.059, p=.436) 과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 of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5)

Human rights 
awareness Empath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p) r(p) r(p)

Human rights awarenes 1

Empathy .261
(<.001)**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059
(.436)

.006
(.938) 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감능력 및 다문
화수용성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공
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교육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인권의식 정도는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연구한 Jeon과 Hwang[2]의 
3.67점, 다른 도구로 연구한 Bae와 Kang[4]의 3.57점보

다 낮았지만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이 필수로 시행되고 있고, 간
호학과 고학년의 경우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환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과 존중에 대
한 경험을 하면서 인권의식이 향상된 것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있는 경우가 높았
다. 이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 여부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Jeon과 Hwang [2]의 연구와는 다
른 결과로,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3.4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이용해 연구한 Ahn과 Noh[10]의 
3.74점, Song, Yang과 Park[19]의 3.73점보다 낮았으나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높았는데, 공감능력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적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간호교육에서 다
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경
험하도록 하거나 가상 체험을 통한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
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문화수용성 정도는 6점 만점에 4.24점으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해 연구한 Bae와 
Kang[4]의 4.62점보다 낮았으나, Ahn과 Noh[10]의 
4.31점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이나 이주민 친구가 없는 경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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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경험이 없는 경우,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았다. 이는 Jeon
과 Hwang[2]의 연구와 Bae와 Kang[4]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 극히 제한
된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된 후 반복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인권의식은 공감능력(r=.261, p<.001)은 서
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문화수용성(r=.059, 
p=.436)과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는 Bae와 Kang[4]의 연구, Kim[15]의 연구
와 다른 결과이다. COVID-19 상황의 대학교는 강의실에
서의 대면 수업 시 마스크 착용과 타인과의 대화와 접촉 
최소화를 시행하였는데, 간호대학생들은 미뤄지는 대면 
만남으로 교우관계 교류가 부족하고 대학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20]. 더욱이 간호대학생이 필수로 경험
해야 하는 병원실습에서도 안전을 위해 직접 환자를 경험
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사회생활이 상대
적으로 적어 다양한 대상자와 만나는 경험이 제한적이며, 
타문화 및 타민족에 대한 태도가 낮을 수도 있다[21]. 이
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국내인은 물론 다문화 대상자와의 
축소된 경험은 긍정적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전문가로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다[9]. 간호대학생은 미래
의 의료현장을 책임질 예비간호사로서 인간의 생명과 권
리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한데, 다문화 시대의 인
권교육은 인간의 존업성과 보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서
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교육
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공감능
력 및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인권의식과 공감능력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 지역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반복연구 제안한다. 또한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고 다문화 간호에 전문적인 간호사를 양

성할 수 있도록 간호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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